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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심리적 웰빙 간의 종단적 관계: 

역할 전환 맥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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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할 전환 맥락에 있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정체성과 웰빙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확인하

였다. 초기 성인기는 학업, 직업, 대인관계 등 여러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인 동시

에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 맥락을 중심으로 

정체성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참여자는 경찰이 되기 위해 한국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194명으로 입교 1개월 후(1차시)와 그로부터 1년 후(부서 배치 6개월 후, 2차시)에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

였다. 1차시에는 인구통계학적 정보, 심리적 웰빙, 정체성 형성 상태에 대해 응답하였다. 정체성 형성 상

태는 확고한 정체성(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형성한 상태), 교란된 정체성(자신에 대한 인

식이 어느 정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 정체성 결여(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의 세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2차시에는 1차시와 동일한 문항의 심리적 웰빙 척도에 응답하였

다. 분석 결과, 1차시 확고한 정체성은 2차시 심리적 웰빙과 정적 관계에, 1차시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

성 결여는 2차시 심리적 웰빙과 부적 관계에 있었다. 더 나아가, 1차시 확고한 정체성과 2차시 심리적 

웰빙의 정적 관계는 1차시 심리적 웰빙,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에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대해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심리적 웰빙을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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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체성(self-identity, 이하 정체성)이란 내면

화된 가치, 신념, 목표 등을 바탕으로 내린 자기

규정으로, 잘 형성된 정체성은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준거가 된다(문현 등, 2023; Moon et 

al., 2025). 학업, 직업, 대인관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초기 성인

기에는 가치 판단과 선택의 준거로서 정체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

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긍정적 

측면과 새로운 역할 수행과 그에 따른 책임으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압력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맥락이다. 따라서 잘 형성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을 

겪는 초기 성인들은 높은 심리적 웰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라는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 맥락에 있는 초기 성인

을 대상으로 정체성 형성 상태와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1년 종단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초기 성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웰빙

Erikson(1968)이 정체성을 핵심적인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제시한 이래로, 확고하게 형성된 정

체성과 웰빙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지속적으로 

탐구되고 있다. 일례로, Luyckx 등(2013)의 연구

에서 전념할 대상을 탐색하고 이에 확고히 전념

한 참여자들은 낮은 우울 수준을 보였다. 특히, 

확고한 정체성(즉, 높은 정체성 전념)과 우울 간

의 부적 관계는 청소년기에 비해 초기 성인기에

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 성인들의 심

리적 웰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과업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많은 정체성 

문헌에서 초기 성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

며,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 조절 능력, 자존감, 그리고 심리적, 주관적, 

사회적 웰빙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Cakir, 2014; Hofer et al., 2011; 

Karaś et al., 2015; Vanden Poel & Hermans, 2019). 

심리적 웰빙은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를 

넘어서 인간의 총체적인 긍정적 기능화 상태를 

의미하며(문현 등, 2022; Ryff, 1989), 이는 개인이 

현재 경험하고 인식하는 정체성의 질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Kaufman et al., 2015)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는 인지된 정체성의 질적 

상태와 심리적 건강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개

발되었으며, 확고한 정체성, 교란된 정체성, 정

체성 결여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된다. 확고한 정

체성은 자신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고, 자기 연속성을 경험

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적응적인 정체성의 

측면을 나타낸다. 교란된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정체성이 달

라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체성 결여는 자기상 

자체가 부재하고, 자신의 내면이 비어있다고 인

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

성 결여는 부적응적 정체성의 측면을 나타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확고한 정체성은 심리적 

건강(예, 삶의 만족도, 심리적 웰빙)과 정적 관

련이 있었으며, 심리적 문제(예, 우울)와는 부

적 관련이 있었다. 반면, 교란된 정체성과 정

체성 결여는 심리적 건강과 부적 관련, 심리적 

문제와는 정적 관련을 보였다(박선웅 등, 2023; 

Kaufman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종단 연구

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ogaerts 

et al., 2023; Chen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확고한 정체성이 이후 심리적 웰빙과 정적

으로, 교란된 정체성 및 정체성 결여가 이후 심

리적 웰빙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이라 예상하였

다.

역할 전환 맥락에서 초기 성인의 심리적 웰빙

성인으로서 삶을 막 시작한 초기 성인들은 

취업, 독립, 새로운 관계 형성 등 삶의 여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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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역할의 전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다. 특히,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 맥락에서 이

들은 사회인으로서 독립적 판단을 내리고 책임

을 다해야 하며, 새로운 직무 수행, 성과 압력,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적응 등 여

러 방면에서 복합적인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한

다. 또한 기존의 정체성과 조직에서 새롭게 형

성되는 정체성 간의 긴장을 경험하며, 여러 방

면의 경험 부족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을 증폭시킨다. 종합적으로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 맥락에서 초기 성인들은 스트레스나 좌절

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Polach, 

2004). 이때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내적 준거

가 없어 외적 기준에 의존하거나, 여러 변화 속

에서 혼란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

모되고 이는 웰빙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로, 확립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외부 

기준을 준거로 삼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였다(박선웅, 박예린, 

2019). 이를 고려하면,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 

맥락에서 교란된 정체성이나 정체성 결여와 같

이 미확립된 정체성은 심리적 웰빙과 부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역할 전환 맥락에서도 초기 성

인들은 사회적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

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Schulenberg 

& Schoon, 2012). 이때 확고한 정체성은 자기 이

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내적 준거를 제공하

므로, 다양한 변화나 압력 상황에서도 심리적 

자원의 소모를 막아 적응을 돕고, 웰빙을 도모

하는 기능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향적 사회 비

교와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위협감을 덜 느끼

고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유지할 수 있음이 보

고되었다(Moon et al., 2025). 더불어 직업 영역에

서 확고한 선택을 하고 전념하는 정체성 형성 

상태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정체성 전념의 수

준을 통제하더라도 전반적 웰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Karaś & Cieciuch, 2018). 이를 고

려하면,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과 같이 다양한 

압력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확고한 정체성은 심

리적 웰빙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역할 전환 맥락이 초기 성인들에게 상당

한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고한 정체성이 심리적 웰빙의 보호 요인

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기 성인기의 정체성을 다룬 다수 문헌은 주로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의 전환을 다루거

나, 초기 성인 표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Luyckx et al., 2013; Luyckx et al., 2025), 역할 전

환 맥락에서 정체성 형성 상태가 심리적 웰빙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이라는 구체

적 맥락에서 초기 성인의 정체성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 맥락에 

놓인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정체성과 심리적 웰

빙 간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참여자는 

한국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신입 경찰로, 입교 

1개월 후(1차시; T1)와 그로부터 1년 후(부서 배

치 6개월 후, 2차시; T2) 총 두 시점의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다. 장기적인 웰빙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이 이전 웰빙 수준임을 확

인한 선행연구의 결과(Johnston et al., 2016)를 고

려하여, T1 심리적 웰빙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

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1 확고한 정체성은 

T2 심리적 웰빙과 정적으로, T1 교란된 정체성 

및 T1 정체성 결여는 T2 심리적 웰빙과 부적으

로 관련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통제변인 투입 후에도 유지되는지 탐색

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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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참여자는 한국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신입 

경찰이었다. 신입 경찰은 입교 후 6개월 동안 

기초 및 응용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 

교육이 완료된 이후에는 각 부서로 배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교 1개월 후인 1차시(T1)와 T1

으로부터 1년 후이자 부서 배치 6개월 후인 2차

시(T2), 두 시점에 걸쳐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T1에서의 참여자는 총 625명, T2에서의 참여자

는 총 222명이었다. 그러나 T2에 참여했지만 T1

에 참여하지 않은 9명과 주의점검 문항에 통과

하지 못한 참여자 47명(T1 28명, T2 19명)은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주의점검 문항은 특정 응답

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으로 총 2개가 포

함되었으며, 1개 이상의 문항에서 지시된 응답

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설문 링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육 시간(T1) 

혹은 직무 시간 대에(T2) 배포되어 충분한 검토

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불성

실 응답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

종적으로 T1과 T2 모두에 참여한 인원 총 194명

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여자의 평균 연

령은 26.77세(표준편차 3.87)였으며, 성별은 남성 

138명, 여성 56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보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받았다. 

측정 도구

정체성

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 상태를 측정하기 위

해, Kaufman 등(2015)의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를 박선웅 등

(2023)이 번역하고 단축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확고한 정체성, 교란된 정체성, 정체

성 결여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McDonald’s ω)는 

각각 .80, .67, .76이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알고 

있다”(확고한 정체성), “나는 내 자신이 되기보

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 낸다”(교란된 정체성), 

“나는 내가 조각들이 잘 맞지 않는 퍼즐처럼 느

껴진다”(정체성 결여)가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

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

다)로 응답하였다.

심리적 웰빙

참여자들의 심리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웰빙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s)를 신희성 등(2017)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여섯 가

지 하위 요인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

항(18문항)에 대한 총점만을 사용하였다(ω = 

.89). 예시 문항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과 반대될지라도 나는 내 의견에 확신이 있다”, 

“내게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등이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는 10단계의 수직 사다리 그

림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화면에는 위에서 아

래로 10개의 상자가 제시되었으며, 각 상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10% 구간을 나타냈다. 맨 아

래 상자는 “하위 10%”, 맨 위 상자는 “상위 

10%”로 표시되었다. 참여자는 자신의 가정이 사

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상자를 선택하였다.

자료 분석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29를 사용하여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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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먼저 설문 참여 집단(0= T1만 응답, 1= 

T1과 T2 모두 응답)을 독립변인으로, T1 연구 

변인(심리적 웰빙, 확고한 정체성, 교란된 정체

성, 정체성 결여) 네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T2 심리적 웰빙을 결과변인으

로 설정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차례 진행

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정체성의 하위 요인

(확고한 정체성, 교란된 정체성, 정체성 결여)을 

각각 T1 심리적 웰빙과 함께 예측변인으로 투입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세 하위 요

인 모두를 T1 심리적 웰빙과 함께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에 더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체성 하위 요인과 T2 심리적 웰빙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결  과

본 분석에 앞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T1에서만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와 

T1과 T2 모두에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4, 592) = 1.04, 

p = .386, Wilks’ Λ = .99; ηp² = .01. 이는 표본

의 기초 프로파일에서 이탈 편향이 없었음을 시

사한다.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결

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정체성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T1, T2 심리적 웰빙은 확고한 정

체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교란된 정체성 및 

정체성 결여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체성 

하위 요인 간의 관계에서 확고한 정체성은 교란

된 정체성 및 정체성 결여와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보였으며, 교란된 정체성은 정체성 결여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연령은 T1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사회경제적 지위는 T1, T2 심리적 웰빙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T2 심리적 웰빙을 결과변인으로 투입한 위계

적 회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예측변

인으로 정체성 하위 요인을 각각 투입했을 때, 

확고한 정체성은 T2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모델 1), 교란된 정체성(모델 3)과 정체성 

결여(모델 5)는 유의한 부적 관련을 보였다. T1 

변인 1 2 3 4 5 6 7 8

1. T1 확고한 정체성 -

2. T1 교란된 정체성 -.48*** -

3. T1 정체성 결여 -.51*** .63*** -

4. T1 심리적 웰빙 .73*** -.53*** -.66*** -

5. T2 심리적 웰빙 .57*** -.42*** -.46*** .63*** -

6. 성별 -.05 -.01 .14 -.06 -.04 -

7. 연령 -.10 -.03 .01 -.16* -.08 -.05 -

8. 사회경제적 지위 .28*** -.11 -.16* .25*** .22** -.08 -.06 -

M 

(SD)

3.94

(0.54)

2.13

(0.64)

1.86

(0.64)

4.02

(0.45)

3.79

(0.47)

1.29

(0.45)

26.77

(3.87)

5.69

(1.89)

주. 성별(1 = 남성, 2 = 여성). 사회경제적 지위(1 = 하위 10%, 10 = 상위 10%). 
*p < .05, **p < .01, ***p < .001.

표 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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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웰빙을 예측변인으로 추가 투입했을 때, 

확고한 정체성(모델 2)은 여전히 T2 심리적 웰빙

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으나, 교란된 정체

성(모델 4)과 정체성 결여(모델 6)는 유의한 관련

을 보이지 않았다.

예측변인으로 정체성 하위 요인을 동시에 투

입했을 때(모델 7), 확고한 정체성은 T2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정체성 결여는 유

의한 부적 관련을 보인 반면, 교란된 정체성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그다음, T1 심리

적 웰빙을 예측변인으로 추가 투입했을 때(모델 

8), 확고한 정체성은 여전히 T2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인 반면, 정체성 결여는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을 

예측변인으로 추가 투입하였다(모델 9). 그 결과, 

확고한 정체성은 여전히 T2 심리적 웰빙과 유의

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역할 전환 맥락에서 초기 성인의 

정체성 형성 상태와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확인하였다. 한국중앙경찰학교 신입 

경찰을 대상으로, 입교 1개월 후의 정체성과 그

로부터 1년 후(부서 배치 6개월 후)의 심리적 웰

빙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확고한 

정체성은 심리적 웰빙의 기저 수준과 인구통계

학적 변인을 통제하여도 1년 후의 심리적 웰빙

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

성 결여는 1년 후의 심리적 웰빙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심리적 웰빙 기저 수준을 통제하면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3차원을 

예측 변인으로 모두 투입하였을 때, 확고한 정

체성은 1년 후의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관

계를, 정체성 결여는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심

리적 웰빙의 기저 수준을 통제하면 확고한 정체

성만이 1년 후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관계를 보

였다. 연구 결과는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 맥

락에서 초기 성인들의 확고한 정체성이 장기적

인 심리적 웰빙의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확고한 정체성이 심리적 건

강과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기존 문헌과 일맥

상통한다(박선웅 등, 2023; Kaufman et al., 2019). 

또한, 과거 웰빙이 미래 웰빙의 가장 강력한 예

측 요인임을 강조하며, 다른 개인 특성(예, 성격, 

예측변인
T2 심리적 웰빙(β)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모델 9

T1 확고한정체성 .58*** .24** .44*** .22** .21*

T1 교란된정체성 -.42*** -.13 -.10 -.08 -.09

T1 정체성 결여 -.46*** -.09 -.18* -.03 -.03

T1 심리적 웰빙 .45*** .57*** .57*** .40*** .40***

성별 .01

연령 -.00

사회경제적 지위 .04

주. 성별(1 = 남성, 2 = 여성). 사회경제적 지위(1 = 하위 10%, 10 = 상위 10%). β = 표준화 계수.
*p < .05, **p < .01, ***p < .001.

표 2. T2 심리적 웰빙을 결과변인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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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적응성)이 갖는 웰빙에 대한 예측력이 과

거의 웰빙 수준을 통제하면 크게 감소하거나 유

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비교

했을 때(Johnsto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확

고한 정체성이 기저 수준의 심리적 웰빙의 영향

을 통제하고도 1년 후의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는 점에서 확고한 정체성의 

독립적인 기여를 확인하였다. 대조적으로, 교란

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는 1년 후의 심리적 웰

빙과 부적으로 관련되었지만, 심리적 웰빙의 기

저 수준을 고려하면 이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이는 부적응적 정체성의 미래 웰빙에 대한 

독립적인 예측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

며, 역할 전환의 맥락에서 확고한 정체성의 긍

정적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삶의 중대한 전환 맥락에 놓인 초

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주로 발달 

시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였

던 역할 전환 맥락에서 정체성의 기능적 역할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직업 환경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확고한 정체성은 일관된 준거와 방향을 제공함

으로써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자원

의 소모를 줄이고, 자기 이해에 근거한 내적 준

거는 수행의 동기를 제공하며(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 이는 심리적 웰빙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할 전환과 같

이 심리적 부담이 큰 맥락에서 확고한 정체성이 

장기적 웰빙을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경

찰이라는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에 제한이 있다. 경찰직은 직무 

특성(범죄 대응, 대민 업무 등)과 사회적 기대 

면에서 일반 직업군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에서도 결

과가 재현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

한, 본 연구는 여러 삶의 영역 중 직업인으로의 

역할 전환을 중점으로 다루었기에 다른 영역의 

역할 전환에서 발생하는 양상은 확인할 수 없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역할 전환 

영역(예, 결혼, 출산으로 인한 역할 전환)에서 정

체성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시점 설계를 통해 

종단적으로 결과를 도출했지만, 모든 변인이 2

시점에서 측정되지 않아, 무선절편 교차지연 패

널 모형(RI-CLPM)과 같은 정교한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1년이라는 시점 간격은 

장기간의 경력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

간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3시점 

이상의 종단 설계와 보다 긴 시점 간격을 적용

하여 정체성과 심리적 웰빙 간의 중장기적 관계

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자소개

최효은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문화사회성격심

리 전공 석사과정생으로, 내적 동기, 자기정

체성, 직무열의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

다. 그 외에도 코칭심리, HRD 관련 연구 분

야에 관심이 있다.

최지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문화사회성격심

리 전공 석박사과정생으로, 자기정체성, 진정

성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 외에

도 심리적 웰빙, 청소년 관련 연구 주제에 관

심이 있다.

이준배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문화사회성격심

리 전공 박사과정생으로, 정체성과 주관적 노

화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양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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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ing on Role Transitions

 Hyo Eun Choi1)     Ji Su Choi1)     Joonbae Lee2)

1)Korea University  2)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and well-being among young Korean 

adults undergoing role transitions. Early adulthood is a period marked by new changes across multiple life 

domains-academic, occupational, and interpersonal-while simultaneously being a crucial time for determining life 

direc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ithin the 

context of role transitions occurring in the occupational domain. Participants consisted of 194 individuals (138 

males) enrolled at the Korea National Police Academy to become police officers. They responded to online 

surveys one month after enrollment (Time 1) and one year later (Time 2, six months after department 

assignment). At time 1, they reported demographic inform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dentity 

development status. Identity development status was measured across three dimensions: consolidated identity (a 

state of clear awareness of who one is), disturbed identity (a state of some awareness of self that varies with 

circumstances) and lack of identity (a state of no awareness of who one is). At time 2, participants respond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items identical to those at time 1. The analysis revealed that consolidated identity 

at time 1 was posi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at time 2, while disturbed identity and lack of 

identity at time 1 were nega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at time 2. Furthermor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nsolidated identity at time 1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t time 2 remained significa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t time 1, the other two identity states, and demographic 

inform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s who have formed a consolidated identity experience higher 

psychological well-being during the process of acquiring new roles. 

Key words : Identity, psychological wellbeing, early adulthood,, role transition period,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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